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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본각스님,
제9회 반야학술상 수상

제9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본각스님이 선

정됐다.

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(원장 지안스

님)은 불교학 관련 연구 업적이 뛰어난 연구자

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반야학술상 수상자

로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스님(제12대 전

국비구니회장)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6년간 중앙승

가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한 본각스님은 화

엄학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후학 양성에도 힘

을 기울였다.

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본각스님은 육년스님 

회상에서 출가해 자운스님에게 사미니계를, 월

하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. 동국대 철학과

와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, 일본 릿쇼(立

正)대에서 석사학위를, 고마자와(駒澤)대에서 

박사학위를 취득했다. 지난 9월 18일 제12대 

전국비구니회장으로 선출됐다.

<화엄교학 강론>, <법구경 이야기(진리의 

숲)>, <불교 페미니즘과 리더십(공저)> 등의 

저서와 <화엄의 사상과 실천- 화엄수행론의 

돈점 문제> 등의 논문을 저술했다.    

부흥성회
얼바인침례교회 

얼바인침례교회(담임목사 권태산)가 창립 45

주년을 맞아 지난 18일(금)-20일(주일), 박광

철 목사(조이휄로쉽교회 담임)를 초청해 부흥

성회를 열었다. 

박 목사는 이번 집회기간 동안 △사랑을 회복

하라(계 2:1-7) △관계를 회복하라(창 45:4-8) 

△믿음을 회복하라(눅 22:54-62) 등의 제목으

로 말씀을 선포했다.

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(눅 14:07-11)

람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

주인공은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

많습니다. 악한 사람일수록 높은 자

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드

라마 상에서 지위가 주인공은 아닌 

것입니다. 

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살이에서 

자기 배역이 있습니다. 높은 자리

에 앉은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

만 그렇지 않습니다. 교회에서도 자

리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

다. 자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

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

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의 자

리가 아니라 충성입니다. 

일반적으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

나 위치에 따라서 댓가가 지불됩니

다.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게 지불

하시는 댓가는 분명히 다름을 알아

야 합니다. 하나님은 그 자신이 맡은 

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

십니다.

교회는 말석에 앉는 훈련을 하는 

곳입니다. 교회에 나와서 높은 자리

를 생각한다면 그는 주님의 마음을 

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. 저를 청한 

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

리를 내어 주라고 하리니 그 때에 네

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

고 했습니다. 그러나 말석에 앉아 있

으면 청한 자가 와서 벗이여 올라 앉

으라 하게 되리니 했습니다. 

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

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

니다.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

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

라고 했습니다. 자신의 삶의 자리가 

자기를 낮추기 위한 흔적을 가져야 

한다는 말씀입니다.

-조병우 목사-

성경에는 잔치 이야기가 수없이 

많습니다. 성경에 잔치의 이야기가 

많은 것은 인간 삶에 잔치가 많다는 

이야기와 같습니다. 이런 저런 이유

로 해서 사람들은 잔치를 많이 합니

다.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

까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축하

하는 행사가 바로 잔치입니다. 

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잔

치는 천국 잔치입니다. 교회는 바로 

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자리요 천국 

잔치를 훈련하는 곳입니다. 그리고 

성도들은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

사람들입니다. 성도는 세상을 살면

서 언제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

아야 합니다.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

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설명하

려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.

교회에는 여러가지 직분이 있습니

다.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직분도 

있고 말석과 같은 직분도 있을 수 있

습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에“청함

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

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

라사대”라고 했습니다. 세상은 모든 

구조가 높은 데를 향하여 있습니다. 

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고 

노력하는 모든 이면에는 조금 더 높

은 자리를 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

습니다. 사람들은 직책에 따라 대접

을 받습니다. 직책에 의해서 그 사람

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그

런데 한 번 직책의 정점에 섰던 사람

은 다시 낮은 자리에서 일하며 봉사

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

습니다. 

성경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세 

가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. 돈을 

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

사랑한다고 했습니다. 돈은 위치를 

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

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

게 생각하는 것은 돈은 위치를 앞질

러 갈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 

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중

요한 가르침은 자신이 앉은 자리가 

자신의 최종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

니다. 이것에 유의해야 합니다. 많은 

사람들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

자신의 위치가 마치 영원한 자리처

럼 생각하는 것입니다. 주님은 여기

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. 사

람에게 진짜 자리를 배정하시는 분

이 계시다는 것입니다.

자신이 가졌던 자리보다 주인이 

자리를 배정할 때에 낮은 자리에 앉

게 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요 

자신이 앉았던 자리보다 주인이 높

은 자리에 배정 받게 되는 사람은 

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

줍니다.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서 

앉은 자리는 상급이 아니라 사명이

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. 때

문에 성도는 이것을 언제나 알고 있

어야 합니다.

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인생은 

하나의 연극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

니다. 연극이나 드라마에는 배역이 

있습니다. 배역은 연극 속에서 그 사

람의 자리입니다. 임금 노릇을 하는 

사람이 있고 하인 노릇을 하는 사


